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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 능력 및 인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일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65명으로,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행복감의 평균은 각 5.11±1.03점, 4.33±.38점, 3.83±.42점, 

4.09±.39점이었다. 인성은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으로 이들 변수의 전체 설명력은 52.8%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윤리적 민감성, 주관적 행복감과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인성,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personality 

by examining subjective happiness, ethical sensitivity, empathy ability, and personality of nursing 

students. The study subjects were 165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in Gyeonggi-do,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from September 9 to October 18, 2020. 

The average of subjective happiness, ethical sensitivity, empathy ability,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is 5.11±1.03 points, 4.33±.38 points, 3.83±.42 points, and 4.09±.39 points. Personality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happiness, ethical sensitivity, and empathy ability.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personality were major satisfaction, subjective happiness, ethical sensitivity, which 

explained 52.8% of the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person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hat considers ethical sensitivity, subjective happiness, 

and major satisfaction with high explanatory power for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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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서 자율성, 윤리식과 인성을 갖춘 전문 간

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1]. 간호 분야

의 전문화, 다양화로 간호교육은 과학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간호대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학습량은 방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취업을 위해 우수한 성적과 경력이 요

구되면서 건전한 상식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보다 전

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를 요구받음에 따라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와 부담감, 경쟁의식, 적성 불일치로 인해 대학

생활 어려움과 더불어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기도 한다[1-3].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전문 간호인

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하

지만, 전문 직업인에 앞서 사회구성원으로 올바른 성품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감은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일상에서 보이는 적극적인 감정과 인지적 평가의 총합으

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 정서적 경험이다[4,5].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행복감

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감은 인간에게 심리적으로 필요하

며,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2,6].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 및 평가한다. 

 '행복한' 근로자들이 '행복하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해 낸다[7].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대학생활 및 취업 후 직업 적응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6,8].

윤리적 민감성은 도덕적 상상력과 윤리적 상황을 인지

하고[1], 행위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는 능

력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는 

공감능력을 필요로 한다[9]. 높은 윤리적 민감성을 가진 

간호사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을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다. 그러나 의료시스템의 발달은 기존의 윤리적 의사결정

을 요구하던 상황보다 더욱더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변

하여 전통적 윤리관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10]. 

윤리적 민감성이 낮은 간호사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전

문적 판단과 간호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직의 원인이 된다[10]. 

공감능력은 타인의 상황을 우선 고려하는 정서적 반응

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감

정과 일치시키는 상태[11,12]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서

는 인문 및 인성교육이 필요하다[11]. 양질의 간호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13], 이러

한 공감능력은 간호의 전문성에 포함된다[14]. 간호사의 

공감은 환자의 주관적 경험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 환자

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임상 실

무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15,16]. 환자 간호

에 있어 공감능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간호사의 공감에 대한 지각은 부족한 실정이다

[17].

간호교육에서 인성을 갖춘 간호사 양성은 중요한 과제

이다[18,19]. 인성은 개인이 가진 성품,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품성, 인격을 의미한다[20]. 간호사에게 

있어 인성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역량으

로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대학교육 동안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 인성관

련 연구는 인성측정 도구 개발[21], 인성과 대학생활 적

응[22], 자기주도학습능력[23], 학업성취도[3], 간호전문

직관[12]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인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6,8,18]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

고 있다. 

대학교육 과정 동안 간호대학생은 스스로 자신의 상황

과 삶에 행복감을 느끼며, 타인을 공감하고, 윤리적 상황

을 민감하게 인식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능력 갖춰 전

문 간호사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2,6,10]. 이에 본 연구

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

력과 인성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

감능력과 인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

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인성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

감능력과 인성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

성, 공감능력과 인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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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

학 중인 대학생이다. G-Power 프로그램 3.0을 이용하

여 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α) .05, 검

정력 0.8로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57명 이었다. 설문조

사에 참여한 168명의 자료 중 부적절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여 165부(98.2%)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yubomirsky과

Lepper[24]가 개발, 임지숙[25]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4개의 문항, 7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7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지숙[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는 .76,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2.3.2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Joung[26]이 개발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4문항, 8개 하위영역(환자존

중 5문항, 전문직 윤리 6문항, 간호업무 책임 6문항, 공

감 3문항, 윤리적 상황인식 3문항, 윤리적 부담감 3문항,

윤리적 숙고 3문항, 선행의지 5문항),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점수가 높을

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oung[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는 .94였다. 

2.3.3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Davis[27]가 개발, 전병

성[28]이 번안하고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

개 문항,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

렇다 5점)로 인지적 공감 15문항, 정서적 공감 15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성[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인성

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Kim[29]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32개 문항, 8개 하위영역(책임감 5

개 문항, 역량/의지 6개 문항, 배려/봉사 5개 문항, 자기

조절 3개 문항, 존중 3개 문항, 도덕적 인식 4개 문항, 도

덕적 지식 3개 문항, 긍정적 자기이해 3개 문항)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

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와 Kim[2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과 윤리적 고려

경기도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Google 온라인 설문 양식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SNS를 통해 설문조사 URL을 제공하였

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에는 연구 

취지와 연구윤리에 대한 공지문을 포함하였으며, 연구참

여 동의란을 수록하여 참여 동의를 득한 이후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 작성된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 연구목적으

로만 사용, 그리고 설문조사 참여 중단 가능함을 안내하

였다. 하고, 참여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학번, 이름, 연락

처,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은 조사 문항에서 제외하

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

까지였으며, 설문 응답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되었

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

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기술통계로 분석하

였으며,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인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과 

인성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제 

변수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표준화 잔차 분석 및 

Durbin-Watson 지수를 통하여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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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성별은 여학생이 87.9%(145명), 평균 연

령은 23.05(±3.56)세로 24세 이상이 전체 28.5%(47명)

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저학년은 58.2%(96명), 종교 없

음 57.6%(95명), 4.0 이상 학점 44.2%(73명)였다. 입학

동기는 적성 41.2%(68명),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

도는 만족이 각 84.2%(139명), 58.8%(97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45 87.9

Male 20 12.1

Age(yr)

≤20 36 21.8

21 30 18.2

22 31 18.8

23 21 12.7

≥24 47 28.5

Mean(±SD) 23.05(±3.56)

Grade
Junior 96 58.2

Senior 69 41.8

Religion
Yes 70 42.4

No 95 57.6

Grade point 
average

<3.0 7 4.2

3.0 ∼ 3.5 20 12.1

3.5 ∼ 4.0 65 39.4

≥4.0 73 44.2

Admission motive

High employment rate 53 32.1

Recommend 20 12.1

Aptitude 68 41.2

High school record 7 4.2

Other 17 10.3

Major satisfaction

Non-Satisfaction 4 2.4

Neutral 22 13.3

Satisfaction 139 84.2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Non-Satisfaction 16 9.7

Neutral 52 31.5

Satisfaction 97 58.8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N=165)

3.2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인성 정도

연구대상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11±1.03점(7점 

만점)이었다.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4.33±.38점(5점 만

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환자존중 4.56±.46점, 

전문직 윤리 4.70±.35점, 간호업무 책임 4.69±.41점, 

선행의지 3.29±.46점, 윤리적 숙고 4.53±.52점, 윤리

적 부담감 4.18±.59점, 윤리적 상황인지 4.10±.59점, 

공감 4.60±.53점이었다. 공감능력은 평균 3.83±.42점

(5점 만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인지적 공감 

3.85±.49점, 정서적 공감 3.80±.53점이었다. 인성은 

평균 4.09±.39점(5점 만점)으로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

는 책임감 4.56±.36점, 역량/의지 3.78±.53점, 배려/봉

사 4.39±.46점, 자기조절 4.32±.54점, 존중 3.73±.74

점, 도덕적 인식 4.29±.44점, 도덕적 지식 3.55±.77점, 

긍정적 자기이해 4.09±.62점이었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ean±SD Range

Subjective 
happiness

Total 5.11±1.03 2.25-7.00

Ethical 
sensitivity

Patient respect 4.56±.46 3.00-5.00

Professional ethics 4.70±.35 3.83-5.00

Nursing practice 

responsibilities
4.69±.41 3.33-5.00

Willingness to do good 3.29±.46 2.20-4.00

Ethical contemplation 4.53±.52 3.00-5.00

Ethical burden 4.18±.59 2.67-5.00

Perception of ethical 
situation

4.10±.59 2.33-5.00

Empathy 4.60±.53 2.33-5.00

Total 4.33±.38 3.01-4.88

Empathy 
Ability

Cognitive empathy 3.85±.49 2.53-4.87

Emotional empathy 3.80±.53 2.47-4.87

Total 3.83±.42 2.63-4.87

Personality

responsibility 4.56±.36 3.40-5.00

competence/volition 3.78±.53 2.33-5.00

consideration/service 4.39±.46 3.00-5.00

self-regulation 4.32±.54 3.00-5.00

respect 3.73±.74 1.67-5.00

ethical consciousness 4.29±.44 3.00-5.00

ethical knowledge 3.55±.77 1.67-5.00

positive self 

understanding
4.09±.62 2.33-5.00

Total 4.09±.39 2.94-5.00

Table 2. Degree of the Variable of the Subject
(N=16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인성 정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 윤리

적 민감성, 공감능력, 인성 정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주관적 행복감은 2고학년(t=-2.269, p=.025)이, 전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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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았다(F=3.656, 

p=.028; F=18.124, p=.000). 윤리적 민감성은 전공만족

도가 만족인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

(F=4.239, p=.016). 공감능력은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학

생이 불만족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3.677, p=.027).

인성은 만족인 학생이 불만족이거나 보통인 학생에 비해 

높았다(F=10.530, p=.000).

3.4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 및 인성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주관적 행복감(r=.432, p=.000), 

윤리적 민감성(r=.526, p=.000), 공감능력(r=.598, 

p=.000)과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4).

Variables
SH ES EA P

r(p)

SH 1

ES .115(.141) 1

EA .145(.063) .574(.000) 1

P .432(.000) .526(.000) .598(.000) 1

SH: Subjective Happiness; ES: Ethical Sensitivity; EA: Empathy 
Ability; P: Personality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
(N=178)

3.5 간호대학생의 인성 영향요인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 중 인성에 영

향을 미친 전공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 

공감능력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Characteristics

Subjective Happiness Ethical Sensitivity Empathy Ability Personality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Mean±SD
t/F
(p)

Scheffé

Gender
Female 4.93±1.05 -.823

(.418)

4.27±.41 -.765
(.452)

3.78±.47 -.502
(.620)

4.02±.43 -.745
(.464)Male 5.13±1.03 4.34±.37 3.83±.42 4.10±.39

Age(yr)

≤20a 4.95±1.30

1.387
(.241)

4.42±.32

.711
(.586)

3.93±.40

1.227
(.301)

4.22±.45

1.762
(.139)

21b 4.99±1.03 4.32±.36 3.77±.40 4.00±.32

22c 5.13±.92 4.30±.40 3.77±.45 4.05±.40

23d 5.57±.93 4.29±.42 3.92±.44 4.16±.39

≥24e 5.07±.90 4.33±.38 3.78±.42 4.05±.38

Grade
Junior 4.96±1.10 -2.269

(.025)

4.36±.34 1.077
(.284)

3.83±.41 .153
(.878)

4.10±.41 .493
(.622)Senior 5.31±.89 4.29±.42 3.82±.44 4.07±.37

Religion
Yes 5.14±.96 .400

(.690)

4.32±.37 -.381
(.704)

3.84±.41 .334
(.739)

4.11±.39 .564
(.574)No 5.08±1.09 4.34±.38 3.81±.44 4.08±.39

Grade point 

average

<3.0a 4.93±.70

2.332

(.076)

4.12±.30

1.612

(.189)

3.78±.19

.211

(.889)

4.01±.25

1.754

(.158)

3.0 ∼ 3.5b 4.74±1.02 4.24±.48 3.77±.35 3.91±.28

3.5 ∼ 4.0c 5.00±1.11 4.33±.40 3.83±.46 4.11±.45

≥4.0d 5.33±.95 4.38±.32 3.85±.42 4.12±.37

Admission motive

High employment ratea 5.14±1.06

1.724
(.147)

4.24±.42

1.300
(.272)

3.74±.43

1.808
(.130)

4.04±.35

1.595
(.178)

Recommendb 4.66±1.04 4.39±.33 3.91±.44 4.07±.36

Aptitudec 5.27±.98 4.37±.36 3.90±.41 4.17±.41

High school recordd 5.12±1.28 4.48±.38 3.78±.46 4.11±.51

Othere 4.82±.96 4.31±.33 3.69±.38 3.95±.38

Major satisfaction

Non-Satisfactiona 4.25±.50

3.656
(.028)

a,b<c

4.08±.20

4.239
(.016)

b<c

3.56±.55

3.677
(.027)

a<c

3.68±.63

10.530
(.000)

a,b<cNeutralb 4.70±1.06 4.15±.37 3.64±.31 3.81±.34

Satisfactionc 5.19±1.02 4.37±.37 3.86±.42 4.15±.37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Non-Satisfactiona 4.22±.94

18.124
(.000)

a,b<c

4.39±.29

.483
(.618)

3.89±.53

0379
(.685)

4.03±.47

1.196
(.305)

Neutralb 4.73±.91 4.30±.35 3.79±.34 4.04±.40

Satisfactionc 5.46±.96 4.34±.40 3.83±.45 4.13±.37

Table 3. Differences in Subjective Happiness, Ethical Sensitivity, Empathy Ability, and Persona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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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가정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83으로 자기상관이 없었

으며,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 가정을 모두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96 ∼ 1.516으로 10

이하의 결과값을 보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모형 적합성과 관련하여 F 통계량

은 46.911(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2.8%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가 보통이거나 

만족할 경우(β=.135, p=.017),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

록(β=.321, p=.000), 윤리적 민감성이 높을수록(β=.388, 

p=.000) 인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 B S.E. β t p

(Constant) .810 .261 3.099 .002

MS .119 .049 .135 2.408 .017

SH .122 .021 .321 5.816 .000

ES .359 .061 .388 5.871 .000

Adj. R2=.528 F=46.911 (p=.000)

MS: Major satisfaction; SH: Subjective Happiness; ES : Ethical 
Sensitivity; EA: Empathy Ability; P: Personality; Dummy variables: 
Major Satisfaction
(Non-Satisfaction=0, Neutral=d1, Satisfaction=d2)

Table 5. Factors Influencing of Personality     (N=178)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

성, 공감능력, 인성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

여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중재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5.11±1.03점으로 고학년,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

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척도를 

이용한 선행연구 결과인 4.23점[3], 5.03점[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다른 척도를 이용한 연구[6]의 4.47점보

다도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학년보다 고학년에

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나 Lee, Chung & Kim[3]의 연

구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

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서 전공만족도와 대

학생활 만족도는 행복감에 차이가 있어 선행연구[6,8] 결

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에 만족하고, 이러한 만족감은 직접적으로 주관적 행복감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6]. 따라서 간호대학생

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 시점부터 대

활생활과 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관리를 위한 상

담 및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4.33±.38점으로 전공에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

다 높았다. 이는 비록 다른 척도를 이용하였으나 간호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Hong과 Kim의 연구[1] 결과 3.92

점보다 높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Koo와 Ryn의 연구[6] 결과 4.88점보다 다

소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학년은 윤리적 민감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Hong과 Kim[1]의 연구에

서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9개 항목에서 윤리적 민감

성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

다. 다양한 간호 교과목 이수와 임상실습 등의 경험에

도 불구하고 학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에 차이가 나

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는 단순한 이론 교육보다 문학, 영화 등의 간호 특수

성을 반영한 구체적 사례를 기반으로 한 윤리교육과 

역할극, 토론 등의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의 비교과 활동 확대[10], 대

학 사회 내 바람직한 윤리적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직

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윤리적 민감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은 평균 

3.83±.42점으로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학생보다 만족

한 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간호학과 신

입생만을 대상으로 한 Lee와 Lee의 연구[13] 결과 3.23

점, Koo의 연구[30] 결과 3.25점, 간호학과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의 연구[11] 결과 3.0점, 간호학과 전

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Je와 Park의 연구[12] 결과 3.53

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공감능력이 단순히 학년에 

따른 차이보다 교육과정 동안 간호대학생이 체험한 경험

과 정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o의 

연구[30]에서는 전공만족도가 공감능력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Je와 Park의 연구[12]에서

는 전공만족도에 만족한 학생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유

의하게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임상실습 전 다양한 체험활동

과 임상실습 및 구조화된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해[11] 간

호대상자의 상태를 간접 경험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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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 상태와 일치시키는 체험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은 평균 4.09±.39점

으로 전공만족도가 불만족하거나 보통인 학생보다 만족

한 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

를 이용한 Heo와 Jang의 연구[21] 결과 3.86점과 다른 

척도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을 측정은 연구 

결과 3.45점(5점 만점)[18]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한 연구 결과 

4.65점(6점 만점)[30]과 간호학과 3, 4학년만을 대상으

로 한 Koo와 Ryn의 연구[6] 결과 4.71점(6점 만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Heo와 Jang의 

연구[21]에서 학년은 인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입

학 시점부터 인성교육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공만

족도는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만족도에 불

만족한 학생보다 만족한 학생이 높아[6,23] 본 연구 결과

와 일치한다. Jeong[23]은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 향상

을 위해 수업 참여도와 교수자의 정서적 지지를 높이기 

위해 전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

준 향상을 위한 전공만족도를 고려하여 입학 시점부터 

교수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감성이었으며

(F=46.911, p=.000),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2.8%이었

다. 직접적으로 동일한 변수를 이용한 연구는 없으나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 입학 만

족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연령, 자아존중감은 20.8%

의 설명력[30]을, 윤리적 민감성 중에서 환자중심 간호영

역, 윤리적 가치 중 간호사 협동자 관계 영역, 종교, 전문

적 책임 영역이 43.3%의 설명력[9]을, Lee와 Nam의 연

구[18]에서는 회복탄력성, 행복지수,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학과 선택 동기가 48.0%의 설명력[18]을 보

인 것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윤리

적 민감성은 인성 수준 향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성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윤리적 민감성 향상, 주관적 행복감과 전공만족도를 고려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전공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윤리적 민

감성이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을 설명하는 변수임을 실

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인성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하는 기

본소양으로 대학교육 과정 동안 이를 갖추기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 수준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간호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스스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의

료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

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변수들을 포함한 여러 변인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의 인성 수준에 관한 경로모형분석

을 하여 다 체계적인 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추후 연구 

및 중재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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